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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은 항상 양면적 특성을

가진 존재로 관찰되어진다�. 그 중의 하나는 비물질

적인 측면인 정신이라는 부분이고 �, 또 하냐는 물질

적인 측면인 육체라는 부분이다 �. 정신과 육체는 인

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요소이며 �, 이 두 요소에

관한 관점이 심신관이다 �. �,�e�, 、은 무엇이며 �, 身은 무

엇인가 �, 그리고 �,�e�, 파 身의관계는어떠한가라는의

문점들에대하여동서고금의철학자들과의학자들

은많은이론들을발표하였다�.
전통 유학을 ‘心學’이라고도 하며�r�, 격치고』에서

의 사상철학 역시 동무공의 ‘心學’이라할 수 있다 �.
『격치고』는 사원구조적 논리로 일관되며 �, 만 가지

의 事 � 物과 하나의 心 � 身이 그것이다 �. 즉 이원적

인 구조로서의 心身 이전에 사원적인 구조 속에서

의 心身이 제시되었으며 �, 兩優로서의 心身도 �, 身의

前後나 心의 左右라는 개염으로 四分化시켜 설명되

어진다 �. 즉 이원적 心身이 아니라 사원적 구조를

가진 심신으로 다루어 졌다 �.
「격치고』에서의 ‘心觀’은 『동의수세보원 �r�J 職服

�.���� 大學校 韓뿔류�4大學 四象醫장짝파

論」의 ‘身觀’과 결합되어 『동의수세보원』전체의 ‘ι、

身觀’을 형성한다 �.

전통 유학에서의 ‘心身’이 동무공의 사원구조적

철학과 의학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 동무공의 ‘心觀’�, ‘身觀’ �, ‘心身觀’ 에 대해

고찰함이 이 글의 목적 이다 �.
이 글에서 다루는 심신은 체질 분류 이전의 심신

이다 �. 즉 이 글에서의 心은 체질적 특성에 따른 性

情의 차이 이전의 보편적인 心이고 �, 이 글에서의

身은 체질적 특성에 따른 �R敵땀의 大小 이전의 보편

적인 身이다 �.

�l�l�. 본 료르

�1�. 格致훌에서의 ‘心觀’

�r�1뽑略 � 事物」에서 物身 �,�e�, 횡를 개인적입장에서의

止行짧決과사회적 입장에서의居群合散으로나눈

다�. 止行覺決은 항뼈�g慧誠으로써 �, 居群合散은 仁義

禮智로써 행하여진다
�1�)
여기에 私放逃愁의 �,�e�, 、。 �l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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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짧心 � 許心 �. �f쫓心 � 懶心。 �l 생기지만 �2�)�,
動能

慧誠의 善함도 私放速했에서 역시 나온다.이 私放進
했에 의해 재앙 �(廳≫) 이 생기며 이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하려연 博學治平 �, 明辦修齊�, 審問格致�, 慣思

誠正하여야 한다
�5�)

또한 투쁨而反誠 � 뼈許而훌훌動 � 械�{쫓而治慧 � 警懶

而習能하연 智�E禮智도 偏倚過不及하지 않는다
�6�)

私放遺愁의 心에 의하여 �, 쁨許�{쫓懶의 心이 생기기

도 하고 動홉응慧誠의 善함도 생긴다 .끼 뽑許 �{쫓懶의 ι、

을 방지하기 위하여 學問思辯이 필요하다
�8�)
動能慧

誠이 止行覺決에 작용하지만 더 나아가서 居群聚散

의 �f二義禮智에도 작용한다 �r事物」은 仁義禮智 �, 動
숭앙慧誠 �, 私放進愁 �, �� 암許�{쫓懶‘는 사회적 자아나 개인

적 자。에서 發顯하는 心에 대한 記述이다 �. 동무공
은 맹자의 말을 빌려�, 이러한 �t 義趙智와 動能慧誠

이라는 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진 四被와 같이

누구나 선천적으로 구비한 것이며�, 팔다리의 쓰임이

잘되고 못됩이 스스로의 잘못이듯이 구비된 �t 義體
智를 잘 실천함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9�)

마짧略 � 觀�,�t�J 어�1 의하연 흙 �{쫓懶許가 섞이연 誠慧

能動가 지장을 받고 �, 廳�f 악�� 가 작용하연 智禮義

�t 가 지장을 받는다
�1�0�) 즉 �r�{짧略 � 事物」의 私放進

愁之心을 廳쯤 �.�� 之心과 �T�I�\�H쫓懶許之心으로 분류하

였다 �.
즉 마음을 �, 四被처럽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

는 �t 藏體와 動能慧誠이라는 마음의 부류와 �, 후

천적으로 작용하여 或善或惡하는 廳염代 와 짧 �{쫓懶

許라는 마음의 부류로 나누었다 �.
「志쨌」에서는 事四端인 狼言視聽에 仁義禮智를

배속시키고 쪼浪웹훌에 의하여 지장을 받으며 �, 物
며端인 志觸慮‘意에훌�b홉�E慧誠을 배속시키고 私放進

했에 의하여 지장을 받는다고 하였다
�1�1�)

「反誠짧 � 乾짧下載」에 천하 인심의 착한 성품을

알고 난 연후에 희노애락이 發하더라도 節度 �(선택

�1�) 動以止也 �A�,�n앓�A行也 �, 慧以覺也 �, 誠以決也�.�t 以居也 �, 짧以群也 �, 禮以聚也 �, 智以散也 �.
�2�) 民有私�E之得也 所以땀也 民有欲�A之有也 所以뚫也 民有放維之好也所以�{쫓也 民有安進之願也 所以뼈也
�3�) 不獨뽑之不善出於私也 雖誠�Z훌�i�f�F 出於私也 不 �1뭘許之不홉出於欲也 雖動之혼한�i�f�F 出於欲也
不獨 �f�� 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낀�r、出於放也 不짧懶之不홉出於速也 훌훌慧之흉한�i�f�F 出於遺也

씨
�r굶子�. �r�J 離뿔上�J에서 �%뼈 또는 �%쨌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

�5�) 私最是홉作꿇也 博學治 �Z�f�-�H�I�J 莫之많也 했最是善作꿇也 明觸修齊則莫之꿇也

放最훌善作훌훌�i�t�! 審問格致則莫之뚫也 進最是善作활也 ↑따思誠正則쫓之활也
�6�) �f￥댐而反誠則 智無偏롯 왜許而趣￥�h�H�I�J �t 無倚옷 뾰 �f�� 而治慧則 禮無過옷 警懶而習홉밟�I�J 護無 不及옷

�7�) 不獨짧之不善出於私也 雖誠�Z善�i�f�F 出於私也 不뭘許之不善出於欲也 雖動之善亦出於欲也

不獨 �{쫓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흉한�i�f�F 出於放也 不個懶之不善出於遺也 훌훌훨之흉한�i�f�1�' 出於速也
�8�) 私最是善作활也 �1흉學治平 �H�I�J 莫之뚫也 愁最훌황

�'�F�� 훌也 明聯修齊뼈 �I�J莫之량也
放最是善作활也 審몹觸짧 �I�J莫之꿇也 進最是善作혹홈也↑합思誠正�H�I�J 莫之뚫也

�9�) �A 之有是四端也 짧其有四體也�.
『맹자』 公孫표 上 홍인표 編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2�, �1�3�4 쪽 �.
굶子日 �A之有四端 짧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 업訊不能者 �g 械者也
『격치고�r�J 사물」

�1�0�) 죄�j화↑誠옷까雜於땀也 雜댐則 不足以勝不誠者롯 짧得於智훗 까繼以짧也繼顧 �I�J 不足以帥不 智者돗
좌志於慧훗까雜 �t ↑�f�� 也 雜 �f짧 �I�J 不足以勝無慧者용 �r�e�f�, 得於�i홉옷 까繼 �L짜암也 繼얘 �I�J 不足以帥無 �i�1�1�.者용

감�j志於能옷까雜於懶也 雜懶 �H�I�J 不足以勝無能者롯 �r�e�f�,�: 得於義통 까繼以�f�t 也 繼�f�t 則 不足以帥無 義者롯
�7�;�i�j 志於動훗까雜於폼也 雜흘후�H�I�J 不足以將不動者롯 �� 得於�t 훗 까繼以과也 繼 �H�I�J 不足以 ���i�!�I 不 �t 者돗

�1�1�) �A 皆志、也 志、皆濟也 �A皆뼈也 關皆훨也 �A皆�I흉也 慮皆和也 �A皆意也 意皆周也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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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或善或훤 君子之心 多 IJ、A之心 多

易知之心 多 難知之心 多

耳B흉口 Ô•�r�.�t 不同

�'�LÊLšØ�f�� 天壞 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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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함 �) 가 있고�, 천하 인심의 악한 욕심을 알고

난 후에야 회노애락의 미발의 상태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그러나 이러한 정신

영역은 聖�A에게서나 존재하고 비록 賢�A이라 하더

라도 能하지 않다 �1�3�)

「反誠歲 � 兌歲下載」에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군

자의 마음과 소인의 마음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하였

으며 �, 군자의 마음은 알기가 쉽고 소인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易知之�I�L파

難知之心의 多少에 따라 君子之心도 되고 小 �A之心

도 된다고 하였다 �1�4�)

사람의 心과 性을 구별하여 설명하기를 性은 순

수한 善이고 �, 心은 선과 악이 모두 가능하다 �. 그래
서 性은 聖 �A�o�l 나 君子나 小 �A에게 있어서 동일하

게 있고 �, 心은 聖 �A과 君子와 小 �A에 따라 만 가지

로 다르다고 하였다 �.�1�5�)
�<표 �1 참고〉

易知之心 즉 君子의 心을 알연 明德이고�, 難知
之心을 알연 민중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도 하였

다
�1�6�)

〈표 �1 �>

또한 작고 사소한 것들을 得하연 크고 완전한

것은 저절로 얻어진다며 小 �A之心인 論計許훌훌를매

일 소인에게서 得한다면 君子의 大德과 大道도 매

일 쌓인다고 하였다 �. 즉 동무공은 君子之心과 小 �A

之心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1�7�)

「反誠歲」의 끝 부분에 있는 도표를 보면 �, 태극을

중심으로 上下左右에 각각 시공간적인 개념을 배치

하고 있다�. 未來와 過去 �(上下 �) �, 知行과 滅財 �(左右�)

의 배치가 그러하다 �. 그리고 동무공은 心身을 각각

誠身과 敬身 �, 理 �J�L과 ￥�I�J心으로 나누어 前後左右로

莫非志�:�1�!�1 莫非濟也 濟久 �f�f�i�j 充농者 動者志�,�1�!�1 莫非뼈也 莫非整也 整久而充뼈者 能者�8홈也
莫非慮 �:�1�!�1 莫�3바�n也 和久而充慮者 慧者慮也 -훗非意也莫非周也 周久而充意者 誠者�:훌.也
�A皆狼也 �� 皆敬也 �A皆릅也 言皆忠�1�!�1�A 皆뼈也 힘§皆誠�1�!�1�A 皆聽也 �g홍皆信也
莫 �j 탑�R也 莫非敬也 敬久而充親者 �t 者 �m�.�1�!�1 莫非言 �t�!�! 쫓非忠也 忠久 �f�f�i�j 充言者 義者言也

莫非빼也 횟非誠也 誠久而充視者 禮者調也 莫非聽也 莫非信也 信久 �f�f�i�I 充聽者 智者聽也

故日농之不善非志才之罪也상之罪也뼈之不善非뼈才之罪也進之罪也

慮之不善非�f훌才之罪也 �n�X之罪也 �;융之不善 非�;효才之罪也 �f�J�.�. 之罪也

故日쨌之不善 非�%才之罪也 향之罪也 듭之不善 非言才之罪也 �i良之罪也
視之不善 非視�� 之罪也 웹之罪也 聽之不善 非聽才之罪也 흉之罪也

�1�2�) 洞知天下 �A心之善性然後 홈愁哀찢 己樂而節也 �j휘知�D�A心之惡했然後 흩愁哀樂 澈發而中也

�1�3�) 知天었�J�A 聖�;�Z�)�i�j�f 能也 �j�!�j�J�; 훌次者 雖賢也 能之乎

�1�4�) 以�-�A 之心 而有君子之心휠 有�I�J 、 �A之心뭘 君子之心 易었�J �I�J 、�A之心 離知
易知之心 多 �i�f디짧였�l之心 �r ↓�1홉 名日君子 難었 �1之心 多 而易知之心 少者 名日 �I�J 、�A

�1�5�) 性純善也 聖�A與君子小�A�- 同也 心可以善惡也 뿔 �A與君子 �I�J 、�A萬採也
�1에 易知之心 知之 �H�I�J 明德也 難知之心 知之則 �� 民�,�t�!�!

�1η 天 �T凡能之 細 �i�f�i�j 多者 得之則 大而全者 업得也

�I�J 、�A之짧計許짧 若能每日得�.�a�/�J 、�A 君子之大德大道 必‘也每日積之於君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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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였다 �. 身의 前에는 誠於乾이 �, 後에는 廳坤
이 있고 �, 心의 左에는 理於 가 있고 �, 右에는 利於�!�1�\

이 있다
�1�8�) 心身의 前後左右와 사회적 개염으로서

의 上下左右는 �, 八휠의 명칭을 같이 사용하므로써

사원구조로서의 동칠성을 갖는다 �.
여기서의 身은 일차적으로 육체를 의미하지만 �,
‘誠身’이란몸을성실하게 씀이고 �, ‘敬身’이란몸을

경건하게 씀을 말한다 �. 즉 동무공이 ‘誠身’�, ‘敬身’

을 통해 언급하는 대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
그러므로 「反誠짧」에서비록 心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 실제로 몸과 마음에 대한 언급이 아

니라 �, 마음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언급일 뿐이다 �.

�2�. 동의수셰보원에서의 심신관

�1�) 성명론에서

동무공은 심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耳텀흉口의

好善之�i�L파 뼈牌�)�f�f 뽑의 惡惡之 �'�L파 짧應簡臨의 홍홉

�M흥之�'�L과 頭탑體뽑의擔�{쫓懶향之心。 �l 있다 �1�9�)

好善之心。 �1 란 極公之心이며 �, 惡惡之ι、이란 極無

私의 心이다�. 이 두 가지의 心은 유사하다 �.
廳싹代휴의 �'�L 、은 私ι、이며 �, 짧�{觸廳의 心은 했

心이다�. 私心과 했心은 極公과 極無私의 반대 개념

이다 �. 私心과 愁心을 敗隔시켜야 知가 博通하고 行

이 正行한다 �. 때
�)

사람의 耳目쩔口는 天이고 �, 知이다�.�A 의 師牌府

뽑은 天 �A의 �A�o�] 고 賢이다 �. �� 홈隨�$홉�8흥은 내가 스스

로 행하는 心 즉 行其知이며 �, 頭됩 �R쫓齊은 내가 스

스로 행하는 身 즉 行휩�f 이다 �. 그러므로 心身이

愚와 不肯를 연하지 못한다면 그 탓은 오직 나의

것이다
�2�1�)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應簡題과 頭됩

體뽑의 心이라면 �,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하지

못하는 즉 선천적으로 확정되어진 것은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의 ι、이다�.

�1�8�) 乾빡離�� 짧之情偶 我 �&�H�r�A�A 폼於 �A之機勢也 存心之빼也

良兌꿇앓歲之情웹 �A必�:�1�9�A�A 許於我之機勢也 守身之뾰也

-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Z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t 也
萬物同뼈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 �l�j�1�j�i 良部位 所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힘↑我 離짧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誠之樓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 앓部位 所以形於右也
身有兩用 誠身 敬身也 �,�Gι합兩用 理心 利心也

誠身 敬身者 身之前後 �1�1�1 誠於乾而敬於坤也

�1�9�) 耳好善앓 目好善色 행好善횟 口好善味

善聲 �l뼈耳也 善色 �l順目也 善앓 ���! 행也 善味 �� 口也
뼈惡惡했 牌훨惡色 �J�f�f 惡惡꽃 뽑惡惡味

惡聲 遊�H�i�I�i�i�h 惡色 進牌 �1�1�1 惡용 뾰뮤也 惡味 �i뾰띔也
�a흉륨�$훌心 �&흉有�%ι、 簡有 �{쳐心 �R흉有장心
廳心 廳意也 염心 염 �f흉也 �f�u 心 �f�;�'�t 據也 휴心 쪽志也

頭有�m心 됩有�{찢 �L、 顆有뼈�1心 뽑有愁心
�m心 짧 �*�1�) 也 �{쫓心 自尊也 懶心 自뿜也 愁心 觸物也
�A之耳目없口好善 無활也 �A之�H�i�l�i 牌 �J�f�f 뽑 惡惡 無뿔也

�A之 應簡題 �!�f�l�\ 心 無빨也 �A�L頭됩顆뽑 息心 無雙也

�2이 짧엮���z 私心 후然敗之�H�I�] 업棄其知而 不能 �1향通也
꿇�{쫓懶짧之愁心 후然 ���g 之 �H�I�] 自棄후야�f 而 不能正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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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心을 保存하려면 그 心을 꾸짖어야한다 �. �(存其

心者 휠其 �L、也 �) �'�L 、體의 밝고 어두웅이 비록 자연적

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心을 꾸짖는 者는 전체적

으로 맑은 마음을 갖고�, 꾸짖지 않는 者는 탁한 마

음을 갖는다
�2�2�) 心體의 밝고 어두움이 ‘자연히’그

리 된다는 사실은 �, 선천적으로 心體의 明�8흡이 정해

진다는 뜻이다 �. ι、體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함은 �r�, 격치고』에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君子

와 小 �A의 마음이 섞여 있다는 구절과 서로 의미가

통한다 �. 君子의 마음은 心體의 밝은 부분이고 �, 小

�A의 마음은 心體의 어두운 부분이다 �. 그러므로 保

存해야할 마음은 君子의 마음이고�, 꾸짖어야할 마

음은 小 �A의 마음이라고 보아야한다 �.
小�A의 마음의 다른 표현으로 慧覺과 資業이 있

다 �. 혜각과 자업을 小 �A의 마음으로 보는 이유는 �,
이 두 가지를 실행하면 살고 �, 실행하지 않으면 죽

는다는 구절에 의거한다 �. 사람마다 慧覺과 資業의

실행의 정도가 만 가지 �(萬採�) 로 다르며 �,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선택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r격

치고 �r�.�J�J 태잠하절」에 의하면 曲能 �I�J 、技 小 �A之力 廣奏

其效 論計許훌훌君子之心 ↑를所不及이라하였는데�, 曲
能 �I�J췄는 資業에 해당하고 調計詳짧는 慧覺에 해당

한다 �. 기술을 발휘하여 業을 이루고�, 범위가 작고

사소한 생각들이나마 지혜와 覺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바로 知行이며 �, 性命이 또한 知行이다 �. 이

러한 사소한 기술이나 생각들이 잘 쌓여서 도덕이

되고 도덕이 제대로 이루어지연 그 사람은 聖 �A�o�]

된다 �. 즉 소인지심의 작용 여부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 君子라 하더라도 혜각과 자

업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혜각은 ‘存其心養其性’

하여야 이룰 수 있고�, 資業은 �1修其身 立其命’하여

야 이룰 수 있다 �.
題觸題과 頭릅體혐에 �, ���'�L 、과 월ι、을 연결한 경

우와 私 �'�L파 했心으로 연결한 경우가 있다
�2�3�)
前者

는 後者에 내포된 부정적인 부분 개념이다 �. 왜냐하
연 私放速했의 心。�l 正行 또는 不正行이 되는데 �,

뻐心과 휠ι、은그 중 不正行에 속하기 때문이다 �.

�2�) 사단론

五騙을 心과 師牌�l�i�j 구뽑으로 二分하고 �, 心을 중앙

의 태극으로 보았다�. 사람을 心身이라는 양연성으

로 본다면 �, 뼈牌府뽑을 心身의 身으로�, 五騙의 心

을 心身의 心으로 볼 수 있다 �. 중앙의 태극은 짧 �A

과 �1�f�l�A 에 따라 낮거나 혹은 높다 �. μ
�)

圖傳食웹라는

心의 �j홉潤이 사상체질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지

는 中에서도 萬 가지로 다르다 �2�5�)
뿔 �A之心은 無愁

이고�, 覆�A之心은 有愁이며
�2�6�)
서로 다른 정도가 수

없이 많다
�2�7�)
聖 �A의 無愁은 老子나 佛敎에서의 無

�2�1�) 耳目홉口 �A皆웠�l也짧應體題 �A皆 �!훨也 뼈牌 �.�J�j�f 뽑 �A皆賢也 頭팀體뽑 �A皆不씹也
�A之耳담따口 天也 天 었�l也 �A之�]�$ 牌 �J�j�f�� �A也 �A 賢 �1�1�1

我之 �a였體�$톰 �R훌 我自월心而 未免愚 �1�1�1 我之免愚 在我也

我之頭됩體뽑 我엽흙身而 末免不혐也 我之免不합 在我也

�2잉 存其 �L、者 資‘其 �L、也 心體之明 �H훌 雖若엄然 �j�f�f�i 責之者 淸 不責者 �i홉
馬之心覺 於牛者 馬之흉心 於牛也 鷹之윷�i勢 효於없者鷹之責氣효於 也
心體之�1훔獨 氣宇之彈弱 와얀牛馬 鷹者 以理推之而 猜然 �i없�A乎
했댐숍 했 �8千萬者 �J�1�4�-�1�i�. 其生而뼈�I得 훈然不思 居然엄至而 然했

�2�3�) �A 之�@廳勝題 ���L 、 無雙也 �A�L頭됩體뽑 .흉心無雙也

짧엮�t 창�Z私ι、 흉 �{찢懶屬之했心
�2�4�) 五廳之心 中央之太極也 표鷹之麻牌 �J�j�f 쁨 四維之며象也

中央之太極 �I�f�l�A 之太極 高出於짧�A之太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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愁과는 다르다 �. 여기서의 무욕이라함은 훌釋이나

孔굶의 �'�L파 같이 �,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천하에

대한 걱정만 하는 極公 極無私의 마음이다 �2에 여기

서의 聖 �A之心은 『격치고』의君子之心이고�, 聚�A之
心은 격치고의 �I�J 、 �A之心에 해당한다 �r격치고』에

의하면 한 사랍의 心에는 君子之 �,�G파 小�A之心이

같이 들어 있다고 하였는 바 �, �1�J�i�. �A之心과 覆 �A之 �,�G 、

도 太極之心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에 며維之四象인 뼈牌 �8꾸뽑 즉 身은 聖 �A과

覆 �A이 다 같다 �. 그러므로 폐비간신의 廳理가 또한

같고 �, 才能도 역시 뿔�A과 覆 �A이 서로 같다 �. 그래

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이 원래 없는 것이 아

니라 心의 작용 여부나 高低에 따라 그 재능의 발

휘 여부가 정해진다 �. 그 재농의 발휘 여부가 결정

되는 곳은 �1�m廳體題과 頭됩體뽑이다 �.
태소음양의 觸局이 짧고 긴 것은 음양의 변화라

서 �, 天훌이 이미 정하여진 것에 대해 논할 것이 없

으나 천품이 이미 정하여진 외에 또 짧고 긴 것이

있으니 �, 그것은 �A事를 닦고 못 닦음에 따라 수명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

이다
�2�9�)
천품이 이미 정하여진 것은 好善之心과 惡

惡之心이다 �.
이미 정하여진 외에 또 짧고 긴 것은 廳簡題과

頭됩體뽑의 短長이다 �. 이것은 知行의 短長이며 性

命의 短長이고 道德의 短長이다 �. 그리고 본래 완전

하지 못하므로 수양이 필요하다 �.

�3 확충론

태양인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그의 본성은

말씨가 명확하여 사랍을 맞아들이는 듯하고 �, 비록

지극히 못났더라도 사람의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안

다 �3이 愚는 知의 모자람이고 �, 不肯는 行의 부족함이

다 �. 행廳簡願과 頭륨體뽑에서 私心과 효行。�1 行하

여지더라도 �, 天훨之 �E定인 好善之心과 惡惡之心으

로 인하여 ‘便便然增延納’하고 사람의 선하고 악함

을 역시 알 수 있다 �.
이 구절은 후천적인 성격을 가진 知行이 미비하

더라도 天훌之 �E定인 性情이 최소한의 긍정적인 작

용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耳텀짧口에는 性이 �,

뼈牌 �I�f�f 뽑에는 情이 연결된다 �. 그리고 性情은 선천

적으로 정하여 진 것이다 �.

�4�) 장부론

장부론은 心身 中 身 �(�B�O�D�Y�) 에 대한 언급이며 �,
더 엄밀하게 정의하자연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신

체에 관한 언급이다 �.

四維之四象 聖�A之며象 旁通於聚�A之며象也
�2�5�) 太少陰陽之鷹局短長 며不同中 有-大同 天理之햇化也 뿔�A與聚�A�- 同也

�g여행 �A�t 홈之心地�i홈�t�i 월 四不同中 有萬不同 �A欲之뼈俠也 뿔�A與聚�A 萬採也
�2�6�) 뿔 �A之心 無終也짧�A之心 有感也

�2�7�) 짧淸슐짧�Z心地淸園 며不同中 有萬不同 �A欲之뼈俠也 �I�f�l�A 與짧�A 萬採也
�2�8�) 聖�A之心 無했�E者 非�1훔쩔寂滅 如老佛之無폈也

�I�f�l�A 之心 深憂꿋�F之不治故 非�H�!無쨌也 亦未�B뚱及�t 산�-�c 之상也
짧憂天下之不治而 未嚴及�6안�-�c 之愁者 必짧不�!欣而 敎不뽑也

�2�9�) 太少陰陽�Z緣局短長 陰陽之햇化也 天훌之 �E定 固無可論

天훌之 �E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훌者則 �A事之修끼�;
修而 命�Z뼈也 不可不備也

�3�0�) 太陽�A 雖至愚 其性 便便然 增延納也 雖至不혐 �A之善惡 亦知之也
少陽 �A 雖至뭘 其性 �� 、 뺑式度 �1�!�! 雖至不혐 �A之흥�n愚 亦知之 �1�!�!

太陰�A 雖至뺑 其性 卓 �!�j�! 然 �1홈敎뚫也 雖至不엽 �A之動↑홉 亦훗�n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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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부터 대소변으로 배출되

기까지의 자동화된 과정파 음식이 분해 홉수되어

인체에 이용되어지는 과정을 제시한 글이 장부론

이다 �.
인체를 상초와 중상초와 중하초와 하초의 네 부

분으로 나누고 �3�1�)�, 뼈牌府뽑과 몹脫몹小陽大陽이라

는 두 부류의 주요 기관들을 제시한다 �. 몹脫몹小陽
大陽은 음식이 들어와서 인체를 통과하는 길이자

동시에 인체에 필요한 성분틀을 분해 홉수하는 기

관이며 �, 분해 홉수된 성분들이 인체의 여러 부분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歸依하는 곳이 �)�j�i�j�j 牌�l�)�}�f 뽑이다�.
즉 몹뾰뽑小陽大陽과 �R�i�/�i�H 뿌 �)�J�f 뽑은 인체 생리현상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두 축이다 �.
홉수되어진 음식은 봅脫몹小陽大陽이 가진 각각

의 力에 의하여 각각의 氣가 형성되어진다 �3잉 어떤

음식이던 몹에 �{홈좁되어 薰薰되연 熱氣가 생기고 �,

小陽에서 消、導되면平淡하여 땐氣가 된다 �. 熱氣 중

輕淸한 것은 몹脫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I�.京氣

의 質重한 것은 하강하여 寒氣가 된다 �. 체질적으로
뿜院이나 몹 또는 小陽이나 大陽의 어느 부분이 편

중되게 강력하다연 그 부분의 작용이 왕성하다 �. 원
론적으로는 이러하지만 水殺의 氣의 종류에 따라

熱 �i京溫寒의 氣가 결정되는 점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

신체 각 부분이 가진 선천적인 기능을 ‘力’으로

표현하였다 �. 耳텀算口는 聽視뺑味의 力이 있고 �, 師
牌府뽑은 哀愁喜樂의 力이 있으며 �, 몹뾰몹小陽大陽

은 上升停훌消導下降의 力이 있고 �, 頭手體足은 直

�{뼈能收寬放屆彈의 力이 있다
�3�3�)

水觀이 들어와서 형성된 溫氣가 거쳐가는 경로는

溫氣가 인체의 어느 부분들에 어떠한 형태로 작용

하는지를 나타낸다 �. 몹脫에서 형성된 溫氣는 律홉

油浪의 律으로 변화한다 �. 이 律은 행應簡題과 유사

한 줌下 中簡題 中의 좀下로 들어 가서 律海를 형

성한다 �. 律海의 淸氣는 耳텀짧口의 耳로 가서 神氣

血精의 神이 되고 �, 獨氣는 몹院을 補‘益한다�. 神은
頭腦로 들어가서 顆血精의 海가 되고 海의 淸者는

뼈牌�}�J�f 賢의 폐에 들어가고 �, 樹律는 밖으로 나가서

皮節肉骨 中의 皮毛에 들어간다 �.
이러한 全過程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루

어진다 �. 현대의학이 말하는 자율신경 �(�a�u�t�o�n�o�m�i�c

�n�e�r�v�e�) 에 의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 선천적인

기능에 의한 이러한 자율적인 작용들이 바로 「장부

론」에서의身의 개념이다 �. 이와같은 선천적이고 자

율적인 기능은 聖�A이나 짧 �A이나 동일하다 �.
職뼈에 이러한 기능들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

다하더라도 心體가 光明瑩澈하여야만 이목비구가

察하고 뼈牌府뽑이 付하고 짧廳簡題이 誠하고 頭手

�3�1�) 뼈部位 在뼈頁下背上 몹院部位在짧 �F뼈上故 背上뼈�t 以土 謂之 �t 魚
牌部 �{호 在짝뽑部位 在腦故 엽腦之間 調之中上뚫

빠部位 在睡 小 �.�H�§ÖH
�g位 在簡故 �g쫓勝之問 짧之中下흙、

뿜部位 在睡홉下 大陽部位 在勝題下故 휴簡下以下 謂之下흙

�3찌 水擬�I澈 �{體於몹而薰薰쩔熱氣 �r購於�4 、陽而平淡용���i�* 氣
熱氣之輕�r훔者 土升於뽑屬 �i�f�f�i�1 홉溫氣 �i京氣之質重者 下降於大陽而買寒氣

�3�3�) 耳 以廣 �1황天時之聽力 �g 以廣�t흉世會之祝力
웠 以廣 �t흉시융之뺏力 口 以廣 �1흉地方之味力
�!�t�r�1�i 以練逢事務之哀力 牌 以銀達交遇之愁力

�J�f�f 以練逢黨與之홈力 賢 以練達居處之樂力

업院 以上升之力 몹 以停좁之力 小陽 以消훌之力 �*�H융 以下降之力

頭 以直 �{�1�f�J 之力 手 以能收之力 顆 以寬放之力 足 以 �J�f�f�i 彈之力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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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쫓足이 敬할 수 있다 �. 즉 身의 선천적인 기능도 心

에 의하여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제 기능을 순조

롭게 발휘할 수도 있다 �. 그래서 심은 一身의 主宰

가 된다
�3�4�)

심의 실재 위치는 등의 한 가운데이며 中을 똑바

로 향하고 있다 �. 즉 구조적인 의미로서의 섬은 전

통 의학의 五緣의 심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작용이
나타나는 곳은 好善之心이냐 惡惡之�I�I�:�' 、이냐 私心。 �1
냐 했行이냐에 따라 각각 나타나는 곳이 다르다 �.

�m�. 총괄과 고찰

동무공의
‘

�J�L觀’ 은 『격치고』에 나타나 있고 �, ‘身
觀’ 은 『동의수세보원』의 「장부론」에 나타나 있고 �,
‘心身觀’ 은 「성명 론 �r�J 사단론」에 나타나 었다 �.

�1�. �r격치고』에 나타난 동무공의 ‘心觀’을살펴보

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
첫째 �, 사람마다 주어진 君子의 마음과 小 �A의 마

음으로 �, 純善과 或善 或惡으로�, 性과 心으로 二分

化시켜 설명함과 동시에 �t�: 義禮智나 私�h차횡했이나
廳쯤代츄나 쁨 �{쫓懶‘許 등의 사원 구조적 개염을 병

행한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여기서 性과 心의 차이를 엄밀하게 살펴보연 �, 선

천적으로 착한 성질을 가진 개염으로써 性이 구체

화된 개념이라연 �, 心은 或善或惡하는 선택 기능의

개념 즉 私放逃했이다 �. 私放進했이란 知行의 正不

正에 따라 或善하고 或惡한다 �. 或善의 善은 仁義禮

智이며 �, 或惡의 惡은 廳워 �.�� 창과 쁨�{쫓懶許이다 �. 이

�3씨 心 흙-身之主宰 ���i�J 몹背心 正向뻐中 光明쫓澈

耳텀與口 勳�i�J�T不察 �H�i�M뿜 �I�f�f 쁨 無 �l�i�f�T 不付

�a廳簡限 無所不誠頭手睡足無所不敬

러한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을

‘治心正�B ’

이다 �.
둘째 �, ‘性純善’이라하여 인간의 근본 性品은 善

하다는 맹자의 性善說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휠
�A이나 君子나 �I�J 、�A이나 근본 성품은 동일하며 善

하다고 보았다 �. 이 ‘性을 君子之心 또는 仁義禮智

와 動能慧誠 또는 易知之心 또는 中庸之道와 大學

之德으로도 표현하였다 �.

셋째 �r�, 격치고』에서의 ‘身’의개념은
‘

�B�O�D�Y’가

아니라
‘

�M�I�N�D ’의 개념이다 �. 더 구체적으로 표현

하자연 �, 身을 통해 구현되는 心 또는 隨意的 작용

이 불가능한 藏服와 같은 心의 영역이다 �. 仁蕭體
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뾰純善’의 性도 여기에

속한다 �. 팔다리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듯이 仁義

禮智 역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마음의 영역에 속

한다 �. 職局의 短長은 聖 �A과 覆 �A이 같고 �, 性 �(四端�)

은 순수한 착함이며 聖 �A과 君子와 小 �A이 같다 �.
그러므로 �8며牌 �)�j�f 뽑과 �t 藏훌智는 선천적으로 타고

냐는 보편적인 인간의 心身이다 �r격치고』에서의
‘身’은 ‘身을통해 나타나는 心’의 의미이며 �, 엄밀

한 의미에서의 身은 『동의수세보원』의 「뼈빠論」에

서 드러난다 �.

�2�. �r장부론」에서의 ‘身觀’을살며보면 �, 心身에서

心을 완전히 배제한 身을 제시한다 �. 요점을
정리하연 �, 크게 �2 가지로 나쉰다 �.

첫 번째로 身은 선천적이라는 점이다 �. 사상체질
이 가진 身의 체질적 차이도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진 것이지만 �, 동무공이 「장부론」에서다루는 身은

각 체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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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이다 �. 즉 체질적 鷹뼈에 관한 이론이 各論이라

면 「장부론」에서의身에 관한 이론은 總論에 해당

한다 �.
두 번째로 「장부론」에서의身은 당意的으로 조정

이 불가능한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 水뤘。 �l
입을 통과한 후부터 항문으로 배출되기 직전까지의

全過程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진다 �. 水뤘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성분인 水뤘之氣를 소화홉수하는 기

관이 몹院 � 몹 � 小腦 � 大陽이다 �. 여기서 水殺之氣

는 溫熱팬寒의 氣가 되어 律홉油滾으로 化한다 �. �i좋

�f훌油滅은 줄下 � 問兩쭈�L�. 簡 � 前陰毛際之內로 들어

가서 前四海를 이룬다�. 律촬油械의 맑은 氣는 耳텀

짧口로 나와서 神氣血精이 된다 �. 神氣血精은 頭

腦 � 背셉 � 體홉 � 勝跳으로 들어가서 後四海가 된

다�. 後四海는 願廳血精의 海이다�. 後띠海의 밝은 什

은 뼈牌府뽑으로 들어간다 �. 탁한 쩨꺼기는 皮毛 �

被� 肉 �骨로 들어간다 �.

이 러한 全過程에서 인간의 意思가 작용하는 부

분은 없다 �. 심지어 水殺의 섭취나 대소변의 배설

도 �, 약간의 意思가 작용완다할지 라도 엄밀한 의미

에서는 필연적 작용이며 �,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행

위와는 무관한 작용으로 볼 수 있다 �. 왜냐하면 먹

지않거나 배설을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

문이다 �.
그러므로「장부론」에서의 身은 �, 선천적으로 형성

되어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상과 같은 동무공의
‘

�I�L 、觀’ 과 ‘身觀’ 을 바

탕으로 �r�, 성명론 �r�J 사단론」에서의 ‘心身觀’을

보연 �,

첫째 �, 仁義體智가 四鷹의 氣이고 �, 옵���� 흉슐懶는 �-
心의 愁이라고 보았다 �. �{二義禮智라는 정신개념을 �,

심에 배속시키지 않고 四騙이라는 身의 氣로 셜명

하였다 �. 그리고 四職의 氣는 據而充之할 대상이고�,

心愁은 明而辦之할 대상으로 보았다 �. 前者는 善이

며 後者는 或善或惡하다 �.
즉 동무공은 身을 본질적인 善으로 규정한다 �. 반

연에 心은 선악의 混在로 규정한다 �.
둘째 �, 五職인 府心牌 �!�J�i�1�i 쩔을 心과 뼈牌 �J�j�f 賢으로

나누고 �, 心을 中央之太極이라 하였으며 �, �H삐牌�8주뽑

을 며象이라고 보았다 �. 心의 高低는 심의 청탁에

달려있고 �, 心의 청탁은 愁의 有無에 달려있다 �. 有
愁이란 極公 極無私의 반대 개념이다 �. 즉 心 속의

善惡의 混在는 �, 愁의 작용이 원인이다 �. 즉 동무공

은 五廠 中의 心에 �, 해부학적인 �I�L과 정신영역에서

의心의개념을같이부여하였다�. 師牌府뽑은 身의

대표로서�, �H 려牌 �J�j�f 賢과 耳텀홉口와 頭탑體뽑과 짧廳

簡題을 대표한다 �.
셋째 �, 無愁이 極公�極無私이며 �, 耳텀뭘口와 �H�i�l�i

牌���J�j�f 賢의 작용이다 �. 有했은 私心과 愁心이며 �, �� 휩�R흉

簡臨과 頭됩體뽑에 숨어있다 �. 그리고 身을 耳팀흉

口 �, �H�i�l�i 牌 �J�j�f 뽑 �,�i�t�l�j 廳簡願 �, 頭됩 �R쫓뽑이라는 사원구조

로 보았고 �, 心을 好善之心�, 惡惡之 �I�L 、�, 廳�%↑�t 쪽之
心 �, 養修懶廳之 �I�L、이라는 사완구조로 보았다 �. 즉 心

의 사원구조적 개념을 身의 사원구조적 개념과 동

일화 시키고 있다 �. 단지 有形과 無形의 차이만 있

을 뿐이다 �. 그러므로 동무공은 인간에게는 사원구

조적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유형적으로 나타나연

身이고 무형적으로 나타나면 心이라고 보았다 �.
넷째 �, 耳텀짧口와 뼈�n뿜어

�:
賢에 好善과 惡惡之心을

배속하고 �, 知와 賢함이 쫓繹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

다 �. 심신의 이러한 부분들은 선천적으로 善하게 타

고났다 �. 私放遺愁에 의해 가려질지언정 그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 즉 선천적으로 부여된 善에 해

당하는 부위이다 �.
廳簡題과 頭됩 �R쫓뽑에 觸흙↑�t 장와 훨 �{쫓懶廳之 �I�L 、을

배속하고 �, 愚와 不혐함이 쫓짧과 다르다고 하였다 �.
심신의 이러한 부분들은 私放逃했之心에 의하여 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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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하고 或惡하는 부분이다�.
즉 선천적이고 善한 ‘심신의부분’과 선천적이연

서도 或善或惡하는 ‘심신의부분’으로 二分이 가능

하다 �. 각각의 ‘심신의부분’마다 구조와 기능의 관

계를 이룬다 �. 즉 無形인 心이 기능이라면 �, 有形인
身이 구조이며 �, 이러한 논리는 전체적 심신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
다섯째 �, 심은 신의 主宰이므로 光明훌澈하면 �, 耳

目짧口와 師牌 �}�J�f 뽑과 應關臨과 頭手體足이 察 �

付 � 誠 � 敬한다고 하였다�. 心이 身의 기능에 절대

적인 작용을 하므로 主宰라고 하였다 �. �,�e 예 구조적

인 개념은 『동의보감』의職象論과다르지 않으나�,
기능적인 면은 통무공 특유의 사원구조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설명되었다 �.

�I�V�. 결 론

지금까지 동무공의 획일적인 심신관 즉 체질과

무관한 심신관에 중점올 두고 고찰한 결과를 아래

와 같이 기술한다 �.

�1�. 인간의 마음은 ‘선한부분’과 ‘선할수도 있

고 악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이루어져 있다 �.
‘선한 부분’은 뿔 �A�0�1 나 君子나 小 �A에게 동

일하게 존재한다 �.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부분’ 의 多少에 의하여 �, 君子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小 �A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 �. 그
차이는 했心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 이
러한 욕심을 없애는 것이 ‘治心�l�E�e ’

이다 �.
�2�. �r장부론」에서의 身은 선천적으로 형성되고 자

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의 身이다 �. 즉

�a�u�t�o�n�o�m�i�c �n�e�r�v�e�s 에 의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동되는 것이다 �.
�3�. ‘性純善’ 의 善 즉 ‘마음의 선한 부분’ 과 ‘몸’

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것이며 �, 뿔�A과 君子

와 小 �A에게 모두 동일하며 �, 善하다 �.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마음의 부분’이 어

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선한 부분’

이 가려질 수도 있고 �, ‘몸’의 기능이 잘못될

수도 있다 �. 그러므로 마음이 -身의 主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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